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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성향과 SNS 사용 간의 관계:

오프라인 문화성향의 효과를 통제한 위계적 회귀분석*

 장   경   원1)         전   성   주2)         김   근   영†

본 연구는 문화성향에 따른 SNS의 사용 및 중독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고안되었다. SNS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성별, 성격, 연령의 개인 내적 변인의 효과를 통제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SNS상에서의 문화성향과 오프라인상의 문화성향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두 

문화성향을 독립적으로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혈족-비혈족 맥락으로 SNS상의 문화

성향을 측정하는 문항들을 새로 개발하였다. 13~15세의 청소년 253명과 18~25세의 성인 

246명을 연구대상자로 모집하여 총 499명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 SNS상에서의 개

인주의는 SNS 사용량 및 중독 경향성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또한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SNS 사용 시간과 SNS 중독 경향성이 높았으며, 청소년에 비해서 성인의 사용 기간 

및 시간이 높았으나 중독 경향성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상관분석 결과 SNS 문화성향

과 오프라인 문화성향 간의 상관은 높은 편이 아니었으며, 성별, 성격, 연령 및 오프라인 문

화성향 변인의 효과를 통제한 후에도 SNS 혈족 개인주의 성향은 SNS 중독 경향성을 유의미

하게 예측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SNS 사용과 중독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는 SNS 맥락에 적절

한 문화성향을 측정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며, SNS 중독에 있어서 SNS 혈족 개인주의가 주

요 변인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주요어 : SNS 사용, SNS 중독, 집단주의-개인주의, 혈족-비혈족, 위계적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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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은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의 대중

화로 인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소셜 네트워

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시대가 되었다. 흔히 

SNS라 함은 웹 시스템상에서 프로필 정보를 

형성함으로써, 공개적으로나 조건부 공개로 

타인과 연계하고, 타인이 만든 정보를 볼 수 

있게 구축된 서비스로 정의된다(Boyd & Ellison, 

2007). 즉, 온라인상에서 대인 관계 형성과 상

호작용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플랫폼 시스템을 

말한다.

2021년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SNS 서비스로는 페이스북(Facebook), 인스

타그램(Instagram), 트위터(Twitter), 네이버 밴드, 

카카오스토리 등을 들 수 있다(과학기술정보

통신부, 2020). 이 외에도, 유투브(Youtube)와 

같이 앱의 원래의 목적에 추가하여 SNS의 기

능을 탑재한 경우 역시 넓은 의미의 SNS라고 

볼 수도 있다(장훈, 2013). SNS는 그 어느 때보

다 대중의 삶을 지배하고 있고, 디지털 기술

이 더욱 발달함에 따라 인적 네트워크를 추구

하는 서비스들의 다양한 기능은 SNS의 영역을 

보다 폭넓게 확장시키고 있다.

SNS의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관련된 연구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 중 상당수의 

연구는 주로 과도한 SNS 사용과 그에 따른 부

작용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특히 

연령이 어린 학생 집단들이 SNS 사용과 중독

에 더 취약하다는 보고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

다(안은영, 2020; Andreassen et al., 2016). 또한 

SNS 중독 경향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외로움과 

우울 수준이 높고, 대인 관계 만족도가 낮으

며(Al Mamun & Griffiths, 2019), 사회불안은 높

은 편이다(김지하 & 김민희, 2014). 이 외에도, 

SNS 중독은 청소년 학생들의 학업과 성인들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고 다른 활동에 대한 흥미 

저하 및 오프라인 대화의 단절을 초래할 수도 

있다(안중근, 2021). 이렇듯 선행 연구들에 따

르면 SNS 중독은 개인뿐만이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는 현상이다. 

SNS 중독보다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는 

못하였지만,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SNS의 

의미를 접근하려는 학자들도 있다. 이들은 

SNS를 현대의 하나의 ‘문화’라고 보며, 미디

어가 개인의 발달과 정체성 및 사회적 관계

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SNS의 효과를 보고자 

한다. 예를 들어 Greenfield(2009)는 사회가 발

전함에 따라 학습 환경은 보다 진보된 테크

놀로지에 의존하게 되며, 이는 개인주의의 증

가를 유도하여 전통과 가족주의, 공동체의 약

화를 야기한다고 주장하였다(Greenfield, 2009; 

Manago, Taylor, & Greenfield, 2012). 이러한 관

점을 개인 수준에 단순하게 적용하자면, SNS 

사용이 많아질수록 집단주의 경향성은 감소되

고, 반면 개인주의 경향성이 증가함을 예측해 

볼 수 있다.

현재까지 SNS 이용도와 개인의 문화성향 

간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소수의 경험적 연구

가 수행된 바 있으나(Jackson & Wang, 2013; 

Shneor & Efrat, 2014), 다양한 한계로 인해 그 

결과는 그다지 일관적이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에서 드러났던 문제점

에서 출발하여 그동안 다소 피상적으로만 다

루어 왔던 SNS 사용과 문화성향 간의 관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문화성향이라는 개념을 구체적으

로 정의하고, SNS 맥락을 기반으로 하는 온라

인 맥락과 오프라인 맥락에서의 문화성향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지를 논의해 보고자 하였

다. 또한 SNS와 문화성향 간의 관계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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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내 변인이 어떠한 연관성을 보이는지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SNS 사용이 개인의 전반적인 발달 및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시사점

을 도출해 보는 것이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

표이다.

문화성향과 SNS

Triandis(1995)는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의 초

기 정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집단주의는 

내집단(예컨대 가족, 동료, 친구, 조국 등)과의 

강한 결속력을 토대로 자신의 가치와 사상을 

형성하며 의무를 부여받고 자신보다도 내집단

을 우선시하는 사회적 패턴을 보여준다. 반대

로 개인주의는 개인 간의 약한 결속력과 독립

성이 강조되며, 개인은 자신의 이해와 필요에 

의해서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한다(이인영, 박

혜경, 2020).

이러한 초기의 집단주의-개인주의의 개념은 

경험적 연구에 있어 몇 가지 특징을 보이는데, 

첫째, 그 개념적 단위가 개인이라기보다는 그 

개인이 살고 있는 특정 문화적 수준에서 규정

된다는 것이며, 둘째, 집단주의와 개인주의를 

연속선상 양극에 위치하는 반대되는 개념

으로 보았다는 점이다(Hofstede, 1980; Kim & 

Coleman, 2015; Uleman, 2018).

이와 같이 다소 단순한 관점은 1990년대 이

후 변화를 보이게 되는데, 집단주의와 개인주

의가 다양한 사회적 맥락과 상황 속에서 비슷

한 수준으로 공존할 수 있는 개념이라는 인식

으로 확대되기 시작했다(Kim & Coleman, 2015; 

Realo et al., 1997; Triandis et al., 1988; Uleman, 

2018). 예컨대 문화 수준에서 보자면 개인주의

-집단주의는 일차원의 연속체로 이해할 수 있

으며, 따라서 개인주의가 강한 문화권의 사람

들은 집단주의 문화권의 사람들에 비해 평균

적으로 약한 집단주의적 인식을 가지면서 강

한 개인주의적 인식을 가질 수 있다(Hofstede, 

1980; Kim & Coleman, 2015). 하지만 개인 수

준에서는 한 개인의 기질과 그가 처한 환경적 

맥락의 영향에 따라 두 문화성향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Rhee et al., 1996; 

Triandis et al., 1988). 이를 더 확장하면, 개인 

수준에서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는 반대의 개념

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서로 독립적인 개념

들이며(Uleman, 2018), 따라서 문화성향을 적절

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독립적인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보되어야 한다

는 주장으로 이어진다(Singelis, Triandis, Bhawuk, 

& Gelfand, 1995; Takano & Osaka, 1998, 2018; 

Uleman, 2018).

이러한 관점에 따라, Triandis와 동료들은 두 

개의 하위유형인 수평형(horizontal)과 수직형

(vertical) 모형을 제안한 바 있다(Singelis et al., 

1995; Triandis & Gelfand, 1998). 이 모델에 따

르면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구분에 있어 가

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개인의 사회 관

계적 구도인 수평적 관계(평등)와 수직적 관계

(계급, 불평등)의 맥락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는 서로 직교적 관계를 가지는 네 가지 방

향으로 나뉘게 된다(수직개인주의 VI; vertical 

individualism, 수평개인주의 HI; horizontal 

individualism, 수직집단주의VC; vertical collectivism, 

수평집단주의 HC; horizontal collectivism).

이 외에도, Rhee, Uleman 그리고 Lee(1996)는 

두 가지 차원을 근거로 직교적 모델을 제시한

다. 그들은 집단주의-개인주의 차원에 내집단

과 외집단에 따라 두 개의 대조 그룹인 혈족

(kin; 부모, 자녀, 친척)과 비혈족(non-kin;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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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이웃 등)의 맥락을 추가하여 혈족 개인

주의(kin individualism), 비혈족 개인주의(non-kin 

individualism), 혈족 집단주의(kin collectivism) 그

리고 비혈족 개인주의(non-kin collectivism)로 개

념화하였다. 즉, 개인은 자신에게 얼마나 친숙

한 집단과 상호작용 하느냐에 따라 집단주의

적 태도를 보일 수 있고, 또는 개인주의적 태

도를 취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직교적 모델에서는 문화적 수준의 

문화성향과 개인적 수준의 문화성향은 항상 

일치하지 않고, 문화적 수준으로 개인적 수준

의 문화성향을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다고 본

다(Uleman, 2018).

SNS 맥락에서도 마찬가지로 집단주의와 개

인주의 성향은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Lee & 

Suk, 2017). 예를 들어서 Wellman 등(2003)은 

미디어상에서의 행동적 특성을 네트워크화된 

개인주의(Networked individualism)라고 칭하였는

데, 그에 따르면 미디어는 한 개인이 오프라

인상 속해진 집단(가족, 학교, 직장, 나아가 국

가 공동체까지)에서의 압력으로부터 벗어나 

개인주의화를 유발하는데, 역설적으로 그로 

인하여 또 다른 집단주의(예, 정치 공동체, 이

익 공동체, 취미 모임 등)를 형성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이때 생성된 새로운 집단은 

다소 약한 결속력을 가지게 되며, 신뢰를 바

탕으로 자발적 참여가 요구되는 형태를 보이

게 된다(Lee & Suk, 2017).

결론적으로, 문화성향에 대한 기존의 이론

들을 종합하면 SNS와 문화성향간의 관계를 탐

구함에 있어서 유의할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문화성향은 단순히 개

인이 어느 문화권에서 살고 있는지를 넘어 개

인이 접하는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둘째, 이러한 논리를 확장하면, SNS라는 

온라인 공간은 오프라인 공간과는 다른 맥락

이며, 따라서 오프라인 상의 문화성향과 온라

인 상의 문화성향은 동일할 필요가 없다는 점

이다.

SNS 사용과 문화성향 간의 선행 연구의

문제점

디지털매체의 효과에 대해 국내외를 막론하

고 많이 제기되어 왔던 주장은 SNS 등의 디지

털매체가 확대될수록 개인주의가 증가할 것이

라는 가능성이다. 테크놀로지의 급속한 발전

으로 인해 미국의 개인주의 성향이 2000년 이

후 급증했으며(Uhls & Greenfield, 2011), 페이스

북(Facebook)을 이용하는 것이 대인관계 형성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의 약한 결속

력으로 인해 사람들을 개인주의적 성향으로 

이끌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Manago et al., 

2012).

이러한 견해에도 불구하고, SNS 사용과 개

인주의 간의 관련성은 경험적 연구에 의해 뚜

렷이 확인되지는 못하였다. 예컨대 Alsaleh 등

(2019)은 집단주의 문화권인 쿠웨이트인들이 

개인주의 문화권인 미국인들에 비해 인스타그

램 사용에 있어서 다른 태도를 취할 것이라고 

가정했으나 그 예상은 지지되지 못하였다. 반

면에 Abbas와 Mesch(2015)는 집단주의 문화권

의 사용자들은 사회관계 추구를 위해 페이스

북을 이용하며, 집단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페

이스북에 대한 신뢰가 높다고 보고하기도 하

였다.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의 불일치는 몇 가지 원인에서 비롯된다. 

첫째, 대다수의 선행 연구들은 SNS 사용자가 

거주하는 국가가 집단주의 국가냐 혹은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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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국가냐의 단순한 구분을 근거로 문화성

향을 측정하였기 때문일 수 있다.

둘째, 기존의 문화성향에 대한 척도들이 실

생활에서의 대인 관계 맥락을 중심으로 작성

되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언급하였

듯이, 기존 연구들은 모두 오프라인상의 문화

성향을 측정하는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개인

의 문화성향이 맥락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에 주목한다면 오프라인 맥락과 온라인 

맥락은 다를 수 있음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

셋째, SNS 사용과 관련이 깊은 많은 개인내 

변인들이 있는데, 기존의 연구들은 이들의 효

과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채 진행되었다는 

점도 해석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본 연구는 SNS 사용 맥락에서 문화성향을 측

정하는 새로운 방식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

여 SNS 사용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하였

다. 그와 동시에, 온라인상의 문화성향과 오프

라인상의 문화성향이 얼마나 유사한지, 혹은 

차이가 나는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SNS사용과 관련되는 개인 변인: 사용자들의

성격, 성차, 연령

SNS 관련 연구들에 따르면 SNS 사용 및 과

사용은 다양한 개인적 요인들과 상관관계를 

보고하고 있다(Krasnova et al., 2017; Lee, Ahn, 

& Kim, 2014). 본 연구에서는 문화성향과 SNS 

사용 간의 관계를 파악함에 있어 그동안 관련 

연구들에서 지속적으로 대두된 중요 개인내 

변인들의 효과를 측정하고, 이 효과를 통제하

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특히 주목하는 개

인내 변인은 세 가지로, 성격, 성차, 그리고 

연령이 그것이다.

성격의 외향성

첫 번째로 주목하는 변인은 성격, 그중에

서도 특히 외향성-내향성 차원이다. Big 5 

성격 요소에서 특히 SNS 사용도를 예측하는 

주요 변인은 외향성-내향성 차원이라 할 수 

있다(Marshall, Lefringhausen, & Ferenczi 2015, 

Seidman, 2013; Wang et al. 2015). 기존 연구에 

따르면 외향성은 SNS 사용의 사회 교류적 기

능을 예측했으며, 내향성은 SNS의 유희 오락

적 기능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여주었다(Wang 

et al., 2015).

그런데 내향성이 높은 사람이 SNS를 더 많

이 사용하는지, 혹은 외향성이 높은 사람들이 

그러한지에 대해서는 연구 결과가 일관적이

지는 않다. 일부 연구(Marshall, et al., 2015; 

Seidman, 2013)에 따르면 외향적 성격을 가진 

이용자들이 소셜 미디어에서 보다 수다스럽고, 

사교적이었으며, 소셜 미디어를 더 자주 이용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

로, 내향성과 관련된 성격인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SNS

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결과도 있다(Ryan & 

Xenos, 2011).

요약하자면, 성격 차원에서 SNS 사용을 예

측하는 경우 특히 내향성과 외향성이 유의미

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지만, 그 방향성에 

있어서는 연구 결과들이 일관되지 못하다. 어

찌되었건 외향성-내향성 차원은 SNS 사용과 

상당한 상관관계가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이 

변인의 효과는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 사실

이다.

성차

SNS 관련 연구에 있어 고려해야 할 두 번

째 변인은 사용자의 성이다. 사실 성별의 효



한국심리학회지: 문화및사회문제

- 398 -

과는 SNS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 보고자 하

는 문화성향이나 외향성과도 깊은 관련이 있

다. 먼저 문화성향의 경우, 남성이 여성에 비

해 다소 개인주의적 특성이 강하며, 여성이 

상대적으로 상호의존적 특성이 강하다는 주장

은 최소한 서구권에 있어서는 이전부터 많이 

제기되어온 주장이다(Cross & Madson, 1997; 

Hofstede, 2001). 또 외향성에 있어서도 남성이 

여성보다 평균적으로 높은 외향적 수준을 

보인다는 것 역시 이미 많이 알려진 부분이다

(Lynn & Martin, 1997).

SNS 사용에 있어서의 성차 연구의 결과는 

상당히 일관적이다. 즉, SNS 사용 여부 자체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성차가 없지만, 대체로 여

성이 남성에 비해 SNS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

하는 경향이 있고 중독에도 더 취약하다고 보

고되고 있다(Cho & Kim, 2014; Tang & Koh, 

2017). 또한 SNS 사용 동기에 있어서도 성차가 

발견되기도 한다. Krasnova 등(2017)은 여성은 

관계 지향적 동기에 의해 SNS를 사용하는 경

우가 많았으며, 반면 남성은 정보 추구적 동

기에 의한 사용이 주를 이루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연령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변인은 연령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성인과 청소년뿐만 아니라 

어린 아동들까지 상당한 시간을 소셜 미디어

와 함께 하고 있다. 2020년에 실시된 여성가

족부(2021)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 6학년의 

62.1%, 중학생 2학년의 84.8%, 고등학생 2학년

의 90.4%가 SNS 이용률을 보였다. 과학기술

정보통신부(2020)에서는 20대 SNS 이용률이 

87.1%로 가장 높았으며 그 이후로는 차츰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정리하자면, 

SNS의 이용률은 청소년기부터 젊은 성인기까

지 증가하며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선행 연구들에서

도 유사하게 보고된다(안은영, 2020; 한자연, 

조한익, 2021).

SNS 사용과 심리적 변인들의 관계를 분석

한 선행 연구들은 대체로 청소년과 20대의 

젊은 성인들에 초점을 두고 있다(Hardy & 

Castonguay, 2018). 이는 이 시기가 SNS 사용률

이 높고 대인 관계로나 사용 목적 등에 있어

서 비교적 일관된 발달적 특징들이 나타나기 

때문이다(Andreassen et al., 2016; Boyd, 2014). 

다만 청소년기와 젊은 성인기 역시 SNS 사용

에 있어서는 몇 가지 두드러진 차이점이 있는

데 이를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다.

첫째, 우선 SNS를 통한 사회적 관계 유지

의 목적은 성인보다 청소년에게 두드러진다

(Tsitsika et al., 2014). 이 시기의 또래 집단 내

에서의 결속력과 유대감은 중요한 사회적 지

지의 원천이 되며 정체성 형성에 큰 역할을 

한다(Quinn & Oldmeadow, 2012).

그에 비해 성인들은 상대적으로 다양한 인

터넷 서비스를 쓰는 데 더 자유롭고, 더 탐구

적이며, 청소년들에 비해 또래 관계 압력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점에서 SNS를 보다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되 의존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Gong et al., 2020).

둘째, SNS를 통해 구축된 인간관계는 보통 

결속력이 약한 편인데, 약한 결속력은 청소년

보다는 성인의 대인 관계적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청소년은 

미디어를 활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관계망을 

넓히기보다는 기존 오프라인의 친구 관계의 

결속을 다지는 경향을 보이는 편이다(Boyd, 

2014; Mesch & Talmud, 2010). 김은미, 박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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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은영(2015)은 성인뿐만이 아니라 청소년들에

게도 네트워크화된 개인주의적 면모가 나타나

는지 조사하였으나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였는데, 이는 성인과 달리 청소년들은 약

한 관계의 유지 및 형성이 아닌 강한 관계를 

위해 SNS를 사용한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렇듯 청소년과 젊은 성인들의 경우 사용

률과 중독의 위험성, 문화성향 등에 있어 주

목할만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에 연령에서 오

는 성향의 차이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연구 문제와 가설

요약하자면, SNS 사용과 문화성향 간의 관

계를 연구할 시 성격, 성차, 그리고 연령 효과

는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에 따라 본 

연구는 위의 변인의 효과를 같이 측정하여 이

를 통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연구 문제와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성향과 SNS 사용량 간의 관련성

은 기존의 네트워크화된 개인주의 이론에 근

거하여 설정하고자 한다. 즉, SNS 문화성향, 

그리고 오프라인 문화성향에서 개인주의 성향

이 강할수록 SNS 사용량과 기간이 길고 중독

에 취약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둘째, 개인의 문화성향이 맥락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감안하면, 개인의 오프라인 문화성

향과 SNS 문화성향은 동일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즉, 두 문화성향간에는 유의미한 상

관관계가 존재하겠지만, SNS 사용과 중독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는 오프라인 문화성향보다 

SNS 문화성향의 예측력이 더 높을 것으로 예

상하였다.

셋째, SNS 문화성향의 효과는 개인 내적 변

인인 연령, 성별, 성격 및 오프라인 문화성향 

변인의 효과를 통제한 후에도 SNS 사용과 중

독을 설명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방  법

연구 대상

연구 대상자는 최근 여성가족부(2021)와 과

학기술정보통신부(2020)의 통계자료를 참조하

여 SNS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만 13~15세 

사이의 청소년(중학생)들과 SNS를 전 연령층에

서 가장 활발히 사용 중인 만 18~25세의 젊

은 성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집하였다. 연

구 대상자들은 모두 D지역 소재의 학교에 재

학 중인 중학생과 대학생이다. 청소년 261명

과 성인 260명이 온라인 설문에 응하였다. 이 

중에서 불성실한 응답이 제외되어 청소년 253

(여자 129명, 남자 124명)명과 성인 246(여자 

127명, 남자 119명)명의 자료가 최종 확보․분

석되었다.

측정도구

SNS 문화성향 척도

SNS에서의 문화성향을 측정하는 알려진 방

식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문화성향의 세부적 분류와 SNS의 문화 

속성을 고려하여 Rhee 등(1996)이 고안한 혈족-

비혈족 문화성향의 이론적 틀을 기반으로 SNS 

문화성향 측정치를 새롭게 제작하였다.

문화성향 척도 중 Triandis 수직-수평 모델은 

사회 계층적 구도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맥락과는 다소 맞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SNS 이용자들은 SNS 내에서의 관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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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계층적으로 보기보다는 친밀성에 따라 분

류하는 편이다. 실제로 선행 연구에서도 이 

모델의 경우 SNS 사용과의 뚜렷한 관계를 보

여주지 못하였다(Lee, Kim, & Choi, 2015). 따라

서 SNS라는 특수한 사회적 맥락과 청소년 및 

성인에게 모두 적용 가능한 척도는 Rhee 등

(1996)의 혈족-비혈족 모델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Rhee와 그의 동료들이 사용한 기

존 척도의 항목들은 오프라인에서의 문화성향

을 측정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SNS 상황에 적합하도록 새로운 문항으로 대체

하였다.

전반적인 문항 제작의 방식은 다음과 같다. 

SNS는 친교 및 소통의 기능과 유희적 기능, 

정보 및 콘텐츠 확산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Drach et al., 2021; Wang et al., 2015). 이를 수

행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SNS는 콘텐츠 확인 

및 게시하기, 공감(좋아요, 하트)하기, 댓글 달

기, 공유하기, 친구(팔로우) 신청 및 수락하기, 

계정 관리하기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나

종연, 2010). 따라서 SNS 문화성향 척도의 문

항들은 이러한 SNS의 기본 기능들을 활용하는 

행동을 기준으로 삼아서 문항들을 작성하였다. 

SNS 이용자들은 다양한 동기를 가지고 SNS

에 접속하게 된다. 선행 연구들에서는 SNS 사

용 동기가 사용 행위를 예측해주는 가장 중요

한 요소 중 하나라고 설명한다(Katz et al., 

1974; Smock et al., 2011; Wang et al., 2015). 이 

중 본 연구는 Katz, Blumler와 Gurevitch(1974)이 

제안한 소셜 미디어의 사용 동기를 중심으로 

문항을 배정하였다. 그들에 따르면 소셜 네트

워크 서비스의 동기는 크게 다섯 가지로 나뉘

는데, 정보 획득․정보 검색과 연관된 인지적 

욕구(cognitive needs), 심미적․오락적․감정

적 경험 강화와 연결된 정서적 욕구(affective 

needs), 신뢰․자신감․안정감․개인적 지위

강화와 관련된 개인 통합적 욕구(personal 

integrative needs), 가족․친구․사회교류 강화

와 연결된 사회 통합적 욕구(social integrative 

needs), 그리고 현실도피․시간 때우기․긴장

완화․기분전환과 관련된 도피 욕구(escapist 

needs)가 그것이다. 이 다섯 가지 동기 구인들

을 Rhee 등(1996)의 혈족-비혈족 모델을 기반으

로 온라인 문화성향의 맥락에 맞도록 문항을 

제작하였다.

구체적으로, 먼저 Katz의 다섯 가지 동기구

인을 각각 혈족(Kin)과 비혈족(Non-kin)의 맥락

으로 나누었으며, 이를 또 다시 집단주의(CO)

와 개인주의(IN)로 나누었다. 이렇게 하면 총 

20개의 맥락으로 나누어지는데(5*2*2), 각 맥

락 당 3문항씩 총 60개의 문항을 제작하였다. 

이 중 서로 유사하거나 내용타당도가 낮다고 

판단된 문항을 제외하고 총 40문항(각 맥락당 

2문항 씩)을 최종적으로 선별하였다. 문항 개

발과 선정은 연구자 및 연구의 목적을 잘 알

고 있는 심리학 전문가 1인과 합의하여 진행

하였다. 결과적으로 혈족 집단주의(10문항, 

Cronbach α= .90), 혈족 개인주의(10문항, 

Cronbach α= .87), 비혈족 집단주의(10문항, 

Cronbach α= .86), 비혈족 개인주의(10문항, 

Cronbach α= .87)로 구성된 온라인상 문화척도

를 제작하였으며, 각 문항은 7점 리커트 척도

(1: 전혀 그렇지 않다, 7점: 매우 그렇다)로 하

였다. 연구에 사용된 문항들은 표 1과 같다.

오프라인 문화성향 척도

Rhee 등(1996)은 혈족 -비혈족 문화성향  

이론을 확인하기 위해 Triandis(1991)의 문

화성향 척도 세 가지(Triandis’s Self-Behaviors 

Scale, Triandis’s Attitudes Scale, and Yamaguc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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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 구인 문화성향 내용

인지적

혈족

CO
a. 나는 SNS에서 새롭고 유익한 정보를 가족과 공유한다.

b. 나는 SNS에서 가족에게 도움이 될 만한 콘텐츠들을 찾아본다.

IN

a. 나는 가족의 가치관과 일치하지 않는 콘텐츠의 게시물에 대해서도 공감(좋아요, 하트, 댓글 등)을 

해준다.

b. 가족이 쓰는 SNS에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가 적다.

비혈족

CO
a. 나는 SNS에서 평이 좋지 않은 영화나 음식점에 대해서는 이용하고 싶지 않다.

b. 나는 SNS에서 유행하는 최신 트렌드에 신경 쓴다.

IN
a. 나는 SNS에 게시되는 사회 이슈, 정치 등에 대한 정보는 믿지 않는다. 

b. 나에게 사람들이 SNS로 공유하는 정보들은 도움이 안 된다.

정서적

혈족

CO
a. 나는 가족과 함께하는 콘텐츠를 SNS에 게시한다. 

b. 나는 웃기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가족과 공유한다. 

IN
a. 나는 가족이 공유한 콘텐츠라도 흥미가 없으면 공감(좋아요, 하트, 댓글)하지 않는다.

b. 나는 부모님이 좋아하지 않을 만한 콘텐츠라도 재미있으면 본다.

비혈족

CO
a. 나는 취미가 같은 특정 그룹에 가입하여 소통하는 것이 즐겁다.

b. 나는 웃기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타인과 공유한다.

IN
a. 나는 친구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콘텐츠라도 재미있으면 공감(좋아요, 하트, 댓글 등)해 준다. 

b. 나의 일부 게시물을 비공개나 나만 보기로 설정한다.

개인

통합적

혈족

CO
a. 나는 개인 성취(입학, 졸업, 대회 우승, 취직 등)를 SNS를 통해 가족들이나 친인척과 공유한다.

b. 나는 가족의 성취(입학, 졸업, 취직, 결혼, 승진 등)를 SNS로 공유하여 기념한다. 

IN
a. 나는 가족의 게시물에 ‘좋아요’나 ‘하트’를 누르지 않는 편이다.

b. 나는 가족의 도움 없이도 SNS 계정을 성장시킬 수 있다.

비혈족

CO
a. 나는 나의 계정의 구독자나 팔로워, 친구 수를 늘리려고 노력한다. 

b. 나는 원만한 대인 관계를 과시하기 위한 게시물을 SNS에 올린다. 

IN
a. 나는 SNS에서 다른 사람의 공감을 얻지 못하더라도 소신을 꿋꿋이 게시한다.

b. 나는 나의 게시물에 익명의 ‘악플’이 달려도 크게 개의치 않는다.

사회

통합적

혈족

CO
a. 나는 가족이 구독하거나 팔로우 중인 계정을 함께 구독/팔로우한다.

b. 나는 친인척과 SNS를 통해 소통한다. 

IN
a. 나는 가족들이나 친척의 친구 요청이나 팔로우를 가능한 한 수락하지 않으려 한다.

b. 나는 가족과는 SNS 소통을 지양하는 편이다.

비혈족

CO
a. 나는 타인의 공감을 사는 재치 있는 댓글을 쓰려고 노력한다.

b. 나는 친구들이 구독/팔로우 중인 계정을 함께 구독/팔로우한다.

IN
a. 나는 낯선 사람의 댓글에는 응답하지 않는다.

b. 나는 낯선 사람의 친구 요청이나 팔로우를 수락하지 않는다. 

도피적

혈족

CO
a. 나는 가족과의 SNS 활동을 통해 기분전환을 할 수 있다. 

b. 나는 가족과의 SNS 활동을 통해 현실을 잊곤 한다.

IN
a. 나는 집에서도 SNS를 하며 시간을 보내곤 한다. 

b. 나는 가족과 관련된 SNS 알림은 무시하기도 한다.

비혈족

CO
a. 나는 딱히 중요한 일이 없어도 친구들과 SNS 활동을 하는 편이다.

b. 나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친구들과 SNS 활동을 하면 마음이 편해진다.

IN
a. 나는 대체로 타인의 SNS 알림을 신경 쓰지 않는 편이다.

b. 나는 아무에게도 방해 받고 싶지 않을 때 SNS를 하며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표 1. SNS 문화성향 척도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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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ents Behavior Scale)와 Hui(1988)의 문화성향 

척도를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그런 다음 Rhee

와 동료들은 각각의 척도에서 혈족과 비혈족

으로 구별할 수 있는 문항들을 추출한 뒤 

집단주의와 개인주의로 분류하였다. 그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 수는 총 72문항으

로, 구체적으로 Triandis(1991)가 사용한 척

도 36문항과 Hui(1988)의 문화성향 척도 36문

항으로 구성되었다. 이후 이를 한국인을 대상

으로 적용하였는데, 이중 일부 문항들이 한국

인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음이 지적된 바 

있다(Kim & Kim, 1997; Rhee et al., 199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과거의 선행 

연구 및 지적들을 기반으로, 한국인들의 정서

를 잘 반영함과 동시에 청소년과 성인에게 함

께 적용할 수 있는 문항들을 추려서 사용하기

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Rhee 등(1996)의 연구에

서 각 요인별로 10문항씩 선정하여 전체 40문

항으로 이루어진 축약형 오프라인 문화성향 

척도를 적용하였다. 제외된 32문항은 Rhee et 

al.(1996)의 연구에서 요인 적재값(factor loading)

이 유의미하지 않은 2개의 문항 (Triandis 

Behaviors General Others Individualism)과 그 밖

에 한국의 중학생과 대학생에게 적합하지 않

을 것으로 판단되는 문항들이었다. 구체적으

로, 결혼이나 부모로부터의 독립, 자동차 구매

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문항들은 한국의 중학

생과 대학생들에게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제

외되었다.

최종 선정한 문항들은 혈족 집단주의(10문

항, Cronbach α= .68), 비혈족 집단주의(10문

항, Cronbach α= .70), 혈족 개인주의(10문항, 

Cronbach α= .66), 비혈족 개인주의(10문항, 

Cronbach α= .69)로 구성하였다.

NEO-FFI 외향성 성격 척도

본 연구는 Costa와 McCrae(1992)가 제작한 

NEO-PI-R(Revised NEO Personality Inventory)

의 축약형 질문지 NEO-FFI(NEO Five-Factor 

Inventory, Costa & McCrae, 1992)에서 외향성 문

항만을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1: 전혀 아니다, 5: 매우 그렇

다)하며 3점 이상을 외향성으로 3점 미만을 

내향성으로 정의한다. 또한 응답자의 편향을 

예방하고 자가진단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 4

개의 역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3이다.

SNS 중독 경향성 척도

SNS 중독을 측정하기 위해서 정소영, 김종

남(2014)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발한 SNS 

중독 경향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기존 SNS 중독 측정 도구의 한계점을 보완하

고자 문항 및 신뢰도 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을 시행하였고, 공인 타당도가 검증된 척도이

다. 각 요인은 4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며 

구체적으로는 몰입 및 내성(7문항), 조절 실패 

및 일상생활 장애(7문항), 가상세계 지향성 및 

금단(5문항), 부정 정서의 회피(5문항)로 전체 

24문항이다. 각 문항들은 4점 Likert 척도(1: 전

혀 그렇지 않다, 4: 매우 그렇다)이며, 총점을 

기준으로 중독성을 평정한다. 본 도구의 개발 

당시 Cronbach’s α= .92으로 나타난다. 본 연

구에서 확인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3이다.

SNS 사용 유형 척도

SNS의 사용 유형을 분석하기 위해서 SNS 

사용량, SNS 사용 종류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SNS의 끊임없는 발전과 변동성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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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가장 최근의 SNS 사용자들의 동향을 고

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선행 

연구의 경과된 척도를 그대로 도입하기보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0)와 여성가족부(2021)

가 제공하는 가장 최근 SNS 이용 현황 결과를 

참고하여 척도화하였다. 구체적으로 SNS 사용 

유무와 이용 기간을 묻는 문항과 일일 SNS 사

용 시간을 묻는 문항, 평소 자주 사용하는 

SNS 종류에 관한 문항으로 나누었다. SNS 사

용 유무는 최근 6개월간 꾸준히 사용하는 경

우를 SNS 사용으로 분류하였고, SNS 사용 기

간은 최소 5개월 미만에서 최대 5년 이상으로 

세분화하여 7가지 선택지를 두었다. 또한 일

일 SNS 사용 시간은 최소 30분 미만에서 최대 

3시간 30분으로 세분화하여 8가지 선택지를 

두었다. 마지막으로 평소 자주 사용하는 SNS 

종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0)와 여성가족

부(2021)의 조사에 따라 가장 많이 사용되는 

SNS 종류들을 나열하여 중복 선택이 가능하게 

하였다.

절차

본 연구의 연구 대상자들의 윤리적 보호

를 위하여 서강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심의 과정

을 거쳐 최종 승인을 받았다(IRB 승인번호 

SGUIRB-A-2108-26). 본 연구는 COVID-19로 인

한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 설

문을 실시하였으며, 온전한 자발적 참여를 보

장하기 위하여 IRB에 승인을 받은 모집공고를 

통해 참여 의사를 밝힌 피험자에 한해서 설문

이 제공되었다. 피험자 모집은 D지역 소재의 

중학교 두 곳과 같은 지역 소재의 4년제 종합

대학에서 시행되었다. 또한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피험자 전원에게 소정의 모바일 쿠

폰을 제공하였다.

설문은 인구학적 질문과 SNS 사용 유무에 

관한 질문이 먼저 제시되었다. 사용 유무에 

따라서 사용한다고 답한 경우, SNS 문화성향 

척도, SNS 중독 경향성 척도, 오프라인 문화

성향 척도, 외향성 성격 척도가 순차적으로 

제시되었다. 반면에 최근 6개월간 SNS를 사용

하지 않았다고 답한 경우에는 SNS 관련 척도

들이 제외되었으며, 이 경우에는 오프라인 문

화성향 척도와 외향성 성격 척도만이 측정되

었다.

결  과

기초분석 및 확인적 요인분석

연령 집단별 측정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는 표 2와 같다. 표 2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성인에 비해서 SNS 혈족 집단주의, SNS 비혈

족 집단주의 경향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반면 

성인들은 청소년들에 비해서 SNS 사용 유무 

및 사용 시간과 사용 기간이 유의미하게 높았

으며, SNS 혈족 개인주의와 SNS 비혈족 개인

주의 성향이 높았다. 또한 오프라인 문화성향

에 있어서는 성인들이 청소년들에 비해 비혈

족 집단주의, 혈족 개인주의, 비혈족 개인주의 

성향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정리하자

면, 종속변인인 SNS 사용량에 있어서는 성인

과 청소년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나, 

중독 경향성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었다. 또한 

독립 변인인 오프라인과 SNS 문화성향에서는 

성인이 청소년에 비해 개인주의 성향이 유의

미하게 높았다. 이는 SNS와 연령차를 탐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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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연구들(Boyd, 2014; Mesch & Talmud, 

2010)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성별에 따른 측정변인의 요약은 표 3과 같

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SNS 사용 시간과 

SNS 중독 경향성이 높았으며, SNS 비혈족 개

인주의 성향이 높았다. 반면 남성은 여성에 

비해서 SNS 혈족 집단주의 성향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또한 오프라인 문화성향에 있어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오프라인 혈족 집단주

의 성향이 더 높았다. 정리하자면, 선행 연구

들과 동일하게 SNS 사용 기간에는 남녀간 유

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여성이 남

성에 비해서 SNS 사용 시간은 더 길었고 중독 

경향성도 높았다. 하지만 선행 연구들과는 달

리 독립 변인인 문화성향에서는 대체적으로 

남녀 간에 큰 차이는 없었다. 다만 남성이 여

성에 비해 혈족 집단주의 성향이 강했고, 여

성이 남성에 비해 SNS 비혈족 개인주의 성향

이 강하였다.

외향성과 SNS 사용량에 대한 상관분석 결

과, 외향성은 SNS 사용 기간이나 SNS 중독 경

향성과는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외향성이 높을수록 페이스북(r=.13, 

p<.01)과 인스타그램(r=.22, p<.001) 사용량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요약하자면, 본 연구에서 고려하고자 하는 

성차, 연령차, 그리고 성격의 외향성의 정도는 

청소년(n=253) 성인(n=246) t

연령 13.75(.753) 20.98(1.895) -55.705***

SNS 사용 유무 1.83(.373) 1.93(.247) -3.575***

오프라인 혈족 집단주의 4.12(.862) 4.09(.894) .329

오프라인 비혈족 집단주의 4.46(.805) 4.70(.831) -3.307**

오프라인 혈족 개인주의 4.08(.769) 4.41(.803) -4.712***

오프라인 비혈족 개인주의 3.91(.693) 4.10(.947) -2.510*

외향성 3.47(.654) 3.39(.683) 1.288

청소년(n=211) 성인(n=230) t

SNS 사용 기간 5.20(1.738) 6.35(1.349) -7.704***

SNS 사용 시간 4.71(2.303) 5.44(2.297) -3.322**

SNS 중독 경향성 50.07(12.849) 51.47(15.377) -1.040

SNS 혈족 집단주의 4.54(1.252) 3.74(1.184) 6.938***

SNS 비혈족 집단주의 5.04(.987) 4.80(1.060) 2.418*

SNS 혈족 개인주의 3.77(.932) 4.78(1.153) -10.073***

SNS 비혈족 개인주의 3.84(.961) 4.14(1.259) -2.742**

*p<.05, **p<.01, ***p<.001

표 2. 연령집단별 측정 변인 평균(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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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최소한 어느 정도는 SNS 사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따라서 추후

의 회귀분석에서는 성차, 연령차, 그리고 외향

성을 모두 고려하여 이들 변인의 효과를 통제

하고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격적인 가설 검증에 앞서, 본 연구에서 

SNS 문화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제작된 설문지

가 제작자의 의도대로 설계되었는지를 파악해 

보고자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론

적 배경에서 언급하였듯이, 선행 연구들은 집

단주의와 개인주의가 서로 독립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Singelis et al., 1995; 

Takano & Osaka, 1998, 2018; Uleman, 2018). 

이에 따라, 집단주의와 개인주의를 독립적인 

모델로 설정하고 각 모델의 적합도를 확인하

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해 먼저 문항 묶기

(item parcelling)를 실시하였다. 문화성향 척도

의 같은 동기유형의 문항을 한 쌍씩 짝지어 

평균하여 총 10개의 꾸러미로 축약하였다. 이

를 측정 변인으로 삼아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

다. 그 결과, 집단주의 모형의 적합도는 TLI= 

.95, CFI=.96, RMSEA= .074였으며, 개인주의 

모형의 적합도는 TLI= .91, CFI=.94, RMSEA= 

.096로, 모형 적합도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

준을 보여주었다.

그와 동시에, 오프라인상의 문화성향을 알

아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한 Rhee 등

여성(n=256) 남성(n=243) t

연령 17.14(3.764) 17.51(4.020) 1.049

SNS 사용 유무 1.94(.235) 1.82(.382) -4.138***

오프라인 혈족 집단주의 4.00(.892) 4.22(.848) 2.890**

오프라인 비혈족 집단주의 4.63(.820) 4.52(.831) -1.579

오프라인 혈족 개인주의 4.30(.826) 4.19(.775) -1.442

오프라인 비혈족 개인주의 4.01(.820) 3.99(.847) -.214

외향성 3.48(.712) 3.37(.617) -1.833

여성(n=241) 남성(n=200) t

SNS 사용 기간 5.81(1.652) 5.80(1.648) -.089

SNS 사용 시간 5.61(2.254) 4.47(2.261) -5.303***

SNS 중독 경향성 52.63(14.401) 48.59(13.724) -2.993**

SNS 혈족 집단주의 4.01(1.218) 4.26(1.342) 2.126*

SNS 비혈족 집단주의 4.85(1.029) 4.99(1.032) 1.472

SNS 혈족 개인주의 4.387(1.145) 4.187(1.182) -.796

SNS 비혈족 개인주의 4.387(1.145) 4.187(1.182) -.3949***

*p<.05, **p<.01, ***p<.001

표 3. 성별 측정 변인 평균(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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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의 혈족-비혈족 문화성향 척도 역시 유

사한 방식으로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척도는 이미 타당화가 된 척도이지만, 본 연

구에서는 SNS 문화성향 척도와의 비교를 위해 

사용되었기 때문에 두 척도 간 적합도에 있어 

주목할 만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

가 있었다.

SNS 문화성향 척도와 유사한 방식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집단주의 

모델에 대한 적합도는 TLI= .91, CFI=.97, 

RMSEA= .059였으며, 개인주의 모델에 대한 

적합도는 TLI= .90, CFI=.96, RMSEA= .062로 

수용 가능한 수준을 보여주었다.

결과적으로 요약하자면, 본 연구에서 사용

된 온라인상 문화성향 척도와 오프라인상 문

화성향 척도는 모두 수용 가능한 수준의 모형 

적합도를 보여주었다. 또한 온라인 문화성향 

척도와 오프라인 문화성향 척도 모두 유사한 

수준의 적합도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기초분

석을 토대로 본 연구를 위해 제작한 SNS 문화

성향 측정도구는 추후 가설검증에 사용 가능

하다고 판단하였다.

가설검증

온라인 문화성향과 오프라인 문화성향

SNS 혈족 개인주의는 SNS 사용 기간(r=.21, 

p<.001) 및 사용 시간(r=.17, p<.001), 인스

타그램 사용(r=.28, p<.001), SNS 중독(r=.31, 

p<.001)과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또한 SNS 비

혈족 개인주의는 SNS 사용 시간(r=.12, p<.05)

과 인스타그램 사용(r=.18, p<.001), SNS 중독 

경향성(r=.17, p<.001)과 관계가 있었다. 오프

라인 혈족 개인주의의 경우에는 트위터 사용

(r=.21, p<.001)과 SNS 중독 경향성(r=.31, 

p<.001)과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오프라인 

비혈족 개인주의는 SNS 중독(r=.20, p<.001)과 

관계되었다.

SNS 문화성향과 오프라인 문화성향 간의 

관계를 상관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상관분석 

결과에 따르면, 오프라인 혈족 집단주의 경향

성과 SNS 혈족 집단주의 경향성 간에는 유의

미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r=.06, p=.240). 

또한 오프라인 비혈족 집단주의도 SNS 비혈족 

집단주의와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다(r=-.01, 

p=.837). 반면 오프라인 혈족 개인주의와 SNS 

혈족 개인주의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

났다(r=.26, p=.000). 또한 오프라인 비혈족 

개인주의와 SNS 비혈족 개인주의도 낮은 수

준이긴 하지만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r=.01, p=.032).

결과적으로 오프라인 문화성향과 SNS 문화

성향은 개인주의의 경우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집단주의의 경우 큰 상관관계를 보

이지 않았다. 또한 비록 유의미한 상관관계라 

하더라도, 오프라인상의 문화성향과 SNS상의 

문화성향 간의 상관관계의 강도는 그다지 높

은 편이 아니었다. 이는 오프라인상 문화성향

과 SNS상 문화성향은 상대적으로 독립적이며, 

하나가 다른 것을 온전히 대체하기는 어렵다

는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SNS 문화성향과 종속 변인 간의 상관 값과 

오프라인 문화성향과 종속 변인 간의 상관 

값을 상호 비교하기 위해 Z 변환(Fisher’s Z 

transformation)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SNS 

혈족 개인주의와 SNS 사용 기간 간의 상관관

계는 오프라인 혈족 개인주의와 SNS 사용 기

간 간의 상관 값보다 유의미하게 강하였다

(Z=2.09, p<.05). 또 SNS 혈족 집단주의와 SNS 

중독 간의 상관은 오프라인 혈족 집단주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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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중독 간의 상관 값보다 유의미하게 강하

였다(Z=4.78, p<.001). 반면 오프라인 비혈족 

집단주의와 SNS 중독 값 간의 상관관계는 오

히려 SNS 비혈족 집단주의와 SNS 중독 값보

다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Z=3.03, p<.001).

요약하자면, 전반적으로 SNS 문화성향과 

SNS 사용 간의 관련성이 오프라인 문화성향과 

SNS 사용 간의 관련성에 비해 모든 면에서 일

관되게 높은 편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웠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상관관계를 보았을 경

우, SNS 사용 및 중독을 가장 유의미하게 예

측해 주는 변수는 SNS 혈족 개인주의의 정도

라 할 수 있었는데, 측정한 모든 종속 변인의 

값과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SNS 사용을 예측하는 SNS 문화성향의 효과

SNS상 집단주의 및 개인주의가 성별, 연령, 

성격 및 오프라인 문화성향의 효과를 통제한 

후에도 여전히 SNS 사용을 유의미하게 예측하

는지를 알아보고자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1단계에 성, 연령, 그리고 

외향성 변인을 투입하여 이들의 효과를 통제

SNS 사용기간 SNS 사용시간 SNS 중독

  1단계 B SE β B SE β B SE β

연령 .14 .02 .34*** .06 .03 .10* -.32 .18 -.09

성별 .01 .15 .00 1.08 .22 .23*** 3.70 1.33 .13**

외향성 -.03 .12 -.01 .08 .18 .02 -2.94 1.01 -.14**

R² .13 .08 .02

F 22.11*** 11.99*** 3.28*

  2단계

오프혈족집단 -.16 .09 -.09 -.24 .13 -.09 1.33 .79 .08

오프비혈족집단 .27 .10 .13* .18 .15 .06 2.90 .91 .17**

R² .15 .09 .06

R²변화량 .02 .01 .04

F변화량 4.15* 2.18 10.40***

  3단계

SNS혈족집단 -.03 .07 -.02 -.08 .10 -.04 -3.37 .62 -.30***

SNS비혈족집단 .06 .08 .03 .14 .12 .06 2.31 .72 .17**

R² .14 .09 .11

R²변화량 .00 .00 .06

F변화량 .22 .66 14.74***

*p<.05, **p<.01 ***p<.001. 표의 수치는 3단계 분석의 수치임

표 4. SNS 집단주의에 따른 SNS 사용을 예측하는 위계적 회귀분석 (N=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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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2단계에서는 오프라인 문화성향 변인

을 투입하였으며, 마지막 3단계에서는 SNS 문

화성향 변인을 투입하여 고유 효과를 확인하

고자 하였다. 회귀모형의 공차 한계는 .62에서 

.99 사이였으며, 분산 팽창지수(VIF)는 1.00에

서 1.63 사이였다.

먼저 집단주의의 분석 결과가 표 4에 제시

되어 있다. SNS 사용 기간에 있어서는 1단계

의 연령 및 2단계에 투입된 오프라인 비혈족 

집단주의만이 유의미한 예측을 해주었다. SNS 

사용 시간의 예측에 있어서는 연령 및 성별을 

제외하면 오프라인 집단주의 혹은 SNS 집단주

의 모두 유의미한 예측치를 보여주지 못하였

다. 마지막으로 SNS 중독을 예측함에 있어서

는 오프라인 집단주의 성향, 그리고 SNS 집단

주의 성향이 모두 유의미하였다. 3단계에 SNS 

집단주의를 투입한 결과 2단계 모형에 비해 

6%의 추가 변량을 설명하였으며, SNS 혈족 집

단주의 및 비혈족 집단주의는 모두 다른 변인

의 효과를 통제한 후에도 SNS 중독을 유의미

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으로 개인주의의 분석 결과는 표 5에 

SNS 사용기간 SNS 사용시간 SNS 중독

  1단계 B SE β B SE β B SE β

  연령 .15 .11 .35*** .04 .03 .07 -.67 .19 -.18***

  성별 .05 .15 .02 1.06 .22 .23*** 2.57 1.27 .09*

  외향성 .05 .12 .02 .08 .17 .02 -.93 .97 -.04

 R² .13 .08 .02

 F 22.11*** 12.00*** 3.28*

  2단계

오프혈족개인 .08 .11 .04 .18 .17 .06 3.98 .95 .22***

오프비혈족개인 -.06 .11 -.03 -.16 .16 -.06 .57 .91 .03

 R² .13 .08 .11

 R²변화량 .12 .00 .09

 F변화량 .35 1.04 22.47***

  3단계

SNS혈족개인 .04 .08 .03 .18 .12 .09 4.02 .67 .33***

SNS비혈족개인 .03 .07 .02 .09 .10 .04 .32 .59 .03

 R² .13 .09 .19

 R²변화량 .00 .01 .08

 F변화량 .23 2.16 20.79***

*p<.05, ***p<.001. 표의 수치는 3단계 분석의 수치임

표 5. SNS 개인주의에 따른 SNS 사용을 예측하는 위계적 회귀분석 (N=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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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되어 있다. SNS 사용 기간에 있어서는 1

단계의 연령만이 유의미한 예측을 해주었다. 

SNS 사용 시간의 예측에 있어서는 성별을 제

외하면 오프라인 개인주의 혹은 SNS 개인주의 

모두 유의미한 예측치를 보여주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SNS 중독을 예측함에 있어서는 오

프라인 개인주의 성향, 그리고 SNS 개인주의 

성향이 모두 유의미하였다. 3단계에 SNS 개인

주의를 투입한 결과 2단계 모형에 비해 8%의 

추가변량을 설명하였으며, SNS 혈족 개인주의

는 다른 변인의 효과를 통제한 후에도 SNS 중

독을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설검증 결과를 요약하자면, SNS 중독을 

예측함에 있어서 SNS 문화성향은 오프라인 문

화성향 효과를 고려한 후에도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관관계와 회귀분석

을 종합하면 SNS 혈족 개인주의가 SNS 중독

과 관련하여 가장 주목해야 할 변인임을 시사

하였다.

논  의

그동안 문화성향과 SNS 사용과 관련하여 

일부 연구가 수행된 적이 있었으나, 기존 연

구들은 너무 단순화된 문화성향 개념의 적용, 

온라인 문화성향 측정치의 부재, 관련 변인 

통제의 실패 등으로 인해 일관된 연구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 연구들의 한계들을 고려하여 SNS상의 문

화성향을 측정할 수 있는 방식을 새롭게 고안

하였으며, 이를 통해 오프라인 문화성향과 더

불어 SNS 사용과 중독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

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SNS 문화성향과 오프라인 문화

성향은 약한 정도의 상관관계만 존재하였다. 

상관분석에 의하면 두 문화성향 측정치에서 

집단주의 간에는 관계가 없었으며, 개인주의 

간에는 약한 관계만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오프라인 문화성향 척도로 

온라인 문화성향을 온전히 측정하기 어렵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타당

화가 된 척도라 하더라도 오프라인상에서 유

용한 척도가 꼭 온라인상의 행동을 예측해주

지는 않는다는 것을 함의한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온라인상의 인간 행동을 연구함에 있어

서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SNS 사용과 중독을 예측하는데 있어

서는 SNS상의 개인주의의 정도가 특히 유용한 

변인이었다. 상관분석 결과에 따르면 SNS 개

인주의 성향은 SNS 사용 및 중독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지만, 오프라인 개인주의의 

경우에는 SNS 중독과의 관계만 유의미하였다. 

특히 전체 상관표에서는 SNS 혈족 개인주의만

이 SNS 사용 및 중독을 모두 유의미하게 예측

해주었다. 이러한 결과 역시 첫 번째 결과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상 행동을 연구하기 위해

서는 온라인 맥락의 측정치를 따로 개발할 필

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SNS 문화성향 중 특히 혈족 개인주의 

성향이 SNS 사용에 따른 악영향을 예측하는 

가장 유력한 변수로 대두되었다.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을 종합해본 결과, 연령, 성별, 성격

과 오프라인 문화성향 변인을 모두 통제한 후

에도 SNS 혈족 개인주의 성향은 SNS 중독을 

유의미하게 예측해주었다.

이 마지막 결과는 가설 설정 단계에서는 크

게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가 처음에 설정했던 네 가지 문화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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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족 개인주의, 비혈족 개인주의, 혈족 집단

주의, 비혈족 집단주의) 중 왜 혈족 개인주의 

성향의 효과가 가장 두드러졌는지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 선행 연구들

을 토대로 이에 대한 몇 가지 가능성을 언급

해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성

은 SNS 혈족 개인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일수

록 SNS 중독의 위험군이 된다는 가능성이다. 

일단 개인주의 성향이 집단주의 성향에 비해 

온라인 활동과 더 깊게 관련이 된다는 것은 

본 논문의 서두에서도 언급한 바 있다 (Lee & 

Suk, 2017; Uhls & Greenfield, 2011). 여기에 더

하여, 비록 SNS라는 구체적인 맥락은 아니지

만, 사이버 중독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은 특

히 가족과의 부정적인 관계나 소통 문제가 사

이버 중독과 관련됨을 꾸준히 밝히고 있다

(Fumero et al., 2018; Wu et al., 2016).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제기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은, 

혈족 개인주의란 특히 가족이나 친척에 대한 

독립성을 강조하며 가족 간 약한 결속력을 가

지는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온라

인 중독의 위험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기존의 일부 연구에 의해 

어느 정도 지지되어 왔다. 예를 들어 가족과

의 약한 결속으로 인해 소외를 경험하는 개인

일수록 SNS를 대안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주

장도 존재한다(장재홍, 2004; 전영자, 서문영, 

2006). 다만 본 연구에서는 가족 응집성이나 

가족내 소외와 같은 변수를 직접 측정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가능성이 얼마나 타당성이 

있는지, 실제로 SNS상의 혈족 개인주의 경향

이 강할수록 가족 간 유대가 줄어드는지는 확

실하지는 않다. 또한 기존의 SNS 중독과 가족 

관련 연구들의 경우 거의 모든 연구가 오프라

인상의 가족관계를 측정하였을 뿐, 온라인상

의 가족 간의 상호작용을 측정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기존 연구들의 논리가 얼마나 적용될 

수 있을지도 역시 확실하지는 않다.

둘째, 인과관계를 반대로 설정하여, SNS를 

과도하게 이용함으로 인해 혈족 개인주의 경

향성이 증가하는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론적 배경에서도 살펴봤듯이 SNS는 친교 기

능과 유희, 정보 확산의 기능을 수행한다. 비

록 혈족이든 비혈족이든 이 기능은 모두 수행

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SNS상에서의 상호

작용은 가족보다는 주로 가족이 아닌 친구나 

지인, 혹은 모르는 타인들 사이에 일어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친구요청”, “친구수락”, 

“친구관리”, “팔로우” 등과 같이 SNS상에서 사

용되는 어휘들만 보아도 이 활동이 기본적으

로 가족이라기보다는 비가족 타인과의 활동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SNS에 꾸준히 오랜 기간 노출되고, 또 

“친구”, “팔로우”와 같이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유도하는 단어들에 많이 노출됨에 따라 자연

스럽게 혈족 개인주의 성향이 조장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해 볼 수도 있다.

다만 이 가능성 역시 논리적으로는 가능하

지만, 실제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는 본 연구

의 자료만 가지고는 알기가 어렵다. 이를 밝

히기 위해서는 SNS에 대한 노출도를 독립변인

으로 삼아, 노출도에 따른 집단 간 문화성향

의 차이를 실험적 방식으로 검증해보는 연구

가 필요하다.

위와 같은 이유에서, 본 연구에서 드러난 

SNS 혈족 개인주의의 효과를 명확하게 해석하

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본 연구에서 제기된 가능성이 실제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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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다고 가정하면, 이는 오프라인 못지않게 

SNS상에서의 가족과의 관계 역시 온라인 중독

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

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SNS상에서 가족들과 

어떤 식으로 소통하는지는 SNS 관련 연구에서

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주제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SNS 연구에 있어 새로

운 연구주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 중 기존 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또 하나의 차이점은 문화성향

에 있어서의 성차였다.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남성은 여성에 비해서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

한 편이었으며, 이는 최소한 서구권 연구에서

는 일관되게 보고된 바 있다(Cross & Madson, 

1997; Hofstede, 2001).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SNS 비혈족 개인주의 

성향이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남성은 여성에 

비해서 SNS 혈족 집단주의 성향이 강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가

능성을 제시해 볼 수 있다.

먼저 가장 단순한 가능성으로는 SNS 문화

성향 척도에서 비혈족 개인주의를 측정하는 

문항들이 여성들로 하여금 보다 높은 점수를 

선택하도록 작성되었을 가능성이다. 여성과 

남성의 SNS 사용 동기는 미묘하게 다른데, 여

성은 남성에 비해 기존에 사귄 친구들과의 관

계 유지를 위해 SNS를 활용하는 경향이 큰 편

이다(Krasnova et al., 2017). 하지만 본 연구의 

SNS 비혈족 개인주의 문항들은 대상을 친구뿐

만이 아니라 낯선 타인을 모두 포함하고 있었

기 때문에, 이러한 성별 특징들이 두드러지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 의심해 볼 수 있다.

둘째, SNS 사용이 개인주의 성향을 증가시

키는 효과가 실제로 있다면 이러한 성차가 발

견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도 드러났듯

이,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SNS 사용량이 많고 

SNS 중독성에도 취약하였다. 만약 SNS 사용이 

개인주의 성향을 유도하는 작용을 한다면, 

SNS 사용이 많은 여성이 온라인상에서 개인주

의화되는 경향이 남성에 비해 더 강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되었듯이, 

온라인상에서의 문화성향과 오프라인 환경

에서의 문화성향은 꼭 일치할 필요는 없다. 

남성이 여성보다 개인주의 경향성이 높은 

것은 오프라인상에서 문화성향을 측정하였

을 경우이며, 실제 온라인 상에서는 반대의 

패턴이 발견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에 대한 제언

본 연구의 결과는 온라인 환경과 오프라인 

환경이라는 조건에 따른 독립된 문화성향의 

측정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기존연구와의 차별

점이 존재한다. 또 이를 통하여 과도한 SNS 

사용과 SNS 혈족 개인주의와의 관계에 대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여러 한계를 

가지고 있다. 현대 사회의 핵가족화와 일인가

구의 증가 등 SNS 사용을 배양하는 사회 구조

적 변화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향

후 이 주제들은 더욱 많은 학자들의 관심사가 

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

들은 본 연구의 다음과 같은 한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첫째, 본 연구는 SNS 사용과 문화성향간의 

관련성에 영향을 미치는 연령의 효과를 청소

년과 젊은 성인의 두 집단을 포함함으로서 알

아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두 연령집단은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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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닌 교육 수준, 온라인문화에 대한 수

용도 등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는 다른 코호트

집단(cohort group)이다. 연령의 효과를 제대로 

알아보기 위해서는 횡단연구가 아닌 종단연구

가 이루어져야 함은 명백하다 하겠다.

두 번째로, 본 연구에서는 SNS 비사용자들

의 문화성향을 분석하지 못하였다. SNS 사용

자와 비사용자 간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 역시 

관련 변인들의 영향을 파악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SNS를 사용

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너무 소수였

던 관계로 이를 분석하지 못하였다. 또한 SNS

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 교육 수준이

나 사회경제적 지위 등 본 연구에서 고려하지 

않은 많은 변수들에 있어 이질적인 집단일 수

도 있다. 미래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하여 SNS 비사용자들의 특징을 탐구하는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SNS 문화성향 척도에 대한 논

의도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SNS 문화

성향 측정치는 기존의 오프라인 척도를 활용

하여 이를 온라인 환경으로 변형하여 제작한 

것이다. 비록 요인 구조 확인을 통해 최소한

의 타당화 확인작업을 병행하긴 했으나, 엄밀

한 의미에서 본 연구는 척도 개발과 타당화 

연구라고 볼 수는 없다. 엄정한 타당화 작업

을 위해서는 사실 각각의 문항들의 효과를 면

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문항 묶음 

방식을 통해 전체적인 적합도를 확인한 본 연

구의 방식은 이상적인 타당화 작업이라고 보

기가 어렵다. 또한 본격적인 타당화 작업에는 

유사 변인을 포함하여 준거 타당도(criterion 

validity) 정보가 필요하며, 또 검사-재검사 신뢰

도 등의 정보 역시 요구될 것이다. 즉, 본 연

구에서 사용된 측정치는 기존에 SNS 문화성향 

측정치가 없는 관계로 개발된 ‘임시’ 측정치로 

볼 필요가 있으며, 추후 보다 엄밀한 절차를 

통해 구체적인 타당도 정보가 확인될 필요가 

있다.

그와 동시에,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치 

문항들은 2021년 현재 주로 사용하는 SNS 플

랫폼들의 주요 기능을 토대로 제작되었으나, 

추후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이나 더욱 고도화된 

기능이 추가될 경우 그와 연동하여 설문 문항

들도 변경할 수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NS상의 문화성향을 측

정하는 방식 자체가 없는 현실에서 본 연구의 

측정치는 온라인 문화성향 측정 방식을 개척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자평

한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와 방법을 기존 

연구의 결과들과 접목시켜 볼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주된 관심은 사용자들의 문화성향

에 따른 SNS의 사용 정도였으며, 이를 확인하

기 위하여 SNS 사용‘량’을 주요 변수로 두었

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SNS 사용량보다

는 문화성향의 차이에 따른 SNS 사용 방식이

나 인적 네트워크의 차이 등에 관심을 두는 

연구도 존재한다(Na, Kosinski, & Stillwell, 2014). 

예를 들어 집단주의 성향을 가진 사용자들은 

SNS상에서의 끈끈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다

른 친구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도 연결

성이 강화되는 반면, 개인주의 성향을 가진 

사용자는 보다 폭넓은 네트워크를 추구하지만, 

친구들 간의 연결 관계가 느슨한 경향을 보인

다는 것이다(Na, Kosinski, & Stillwell, 2014). 추

후의 연구들은 이렇듯 단순히 양적인 차이뿐 

아닌 문화성향에 따른 SNS 사용 방식의 차이

를 집중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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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ivistic-Individualistic Tendency and

its Relationship to SNS Usage:

A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Controlling

for Collectivistic-Individualistic Tendency in Offline Environment

Gyeonwon Jang          Sungjoo Jeon          Geunyoung Kim

Department of Psychology, Sogang University

The current study analyzes the usage of social network services(SNS) according to one’s collectivistic and 

individualistic tendency and the relationship with addiction. Additionally, the study attempted to controll 

intrapersonal variables such as gender, personalitly, and age, which affect SNS the usage. Also, Collectivistic- 

individualistic tendency in SNS and offline environment may not correspond to one another. Therefore, the study 

measured the collectivistic-individualistic tendency regarding of the two environment separately. For this purpose, 

we designed a new measurement scale to measure collectivistic-individualistic tendencies in for the SNS by 

involving a  kin vs nonkin context. The sample consisted of 253 adolescents ranging from 13 to 15 years old 

and 246 adults ranging from 18 to 25 years old, which sums up to 499 samples in total. Results indicated that 

individualistic tendency within SNS showed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 amount of SNS usage and SNS 

addiction. Furthermore, female users spent more time on SNS and showed a higher level addiction than males. 

While adults had longer experience with SNS and spent more time on it daily than adolescents, they did 

not show a significant difference in regards to SNS addiction. The correlation analysis indicated that 

collectivistic-individualistic tendencies in SNS were weakly correlated to that of offline environments. The kin 

individualistic tendency in SNS significantly predicted SNS addiction after controlling for the effect of age, 

personality, gender, and offline collectivistic-individualistic tendency. Taken together, these findings indicate the 

need for an appropriate collectivistic-individualist tendency scale that correspond to the SNS context. The results 

also suggest that kin individualistic tendency in the SNS environment can be the main factor for SNS addiction.

Key words : SNS usage, SNS addiction, Collectivism-individualism, Kin-nonkin,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